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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의료 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대한

민국 2021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 80.6년, 여자 

86.6년이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남자는 2.9년, 

여자는 3.5년 높은 수치이다(통계청, 2021b). 기대수명

의 증가로 개인이 중년으로 살아가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김경은, 곽금주, 민하영, 최지영, 전숙영, 2011).

중년기는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에 있는 시기로, 

만 40 ~ 60세 전후의 생활 연령대를 의미한다(김명자, 

1998). 중년기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를 연결하는 세

대이며, 사회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담당하여 사회와 국

가에 큰 영향을 발휘한다(김춘경, 2010). 또한 삶의 지

혜와 풍요로운 경험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최고로 표

출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로 불리지만, 신체적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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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년을 대상으로 그릿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에 의해 조절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녀가 있는 만 50 ~ 64

세의 기혼 중년 418명(남자 211명, 여자 2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을 시행하였다. 수

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Process macro (model 14)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그릿은 통제감을 매개로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또한 그릿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

는 회복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어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중년에게 있어

그릿은 통제감을 통해 우울을 낮추는데 기여하였으며, 우울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보호효과 역시 확인하

였다. 본 연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중년을 대상으로 그릿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우울을 낮출

수 있는지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행복한 중년기를 영위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준비하

기 위한 적절한 개입전략을 모색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중년기, 그릿, 우울, 통제감, 회복탄력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a sense of control mediates the relation-

ship between grit and depression in middle-aged individuals, and whether resilience 

moderates this mediation. To achieve this, a set of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ad-

ministered online to 418 middle-aged parents between the ages of 50 and 64. Using the

Process macro (model 14), the results indicate that grit negatively predicted depression

and a sense of control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addition, resilience played a 

moderating role in the mediation effect. Our findings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fos-

tering grit, nurturing a sense of control, and acknowledging the moderating role of resil-

ience in middle age for enhancing well-being. This study is important as it sheds light on

the psychological mechanism by which grit can alleviate depression in middle-aged in-

dividuals who are facing a transitional phase and anticipating their senior years. The study

implies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strategies and interventions aimed at enhancing

these characteristics in middle age for successful aging in late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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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작되고 쇠퇴를 맞이하게 되어 위기의 시기라고 불

리기도 한다(김연지, 이주희, 이영주, 2018; Lachman, 

2004). 여성의 경우 폐경과 더불어 급격한 호르몬 변화

로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며, 중년 남성 역시 체력과 기

억력, 성욕 감퇴 등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미욱, 박효정, 2013). 자녀의 성장 및 독립에 의

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조기 은퇴, 퇴

직 등 직장 내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최승미, 김지연, 2016). 이처럼 중년기는 신체

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에 적응

해야 하는데, 유연하게 대처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면 심

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희경, 2006; 최승미, 김지

연, 2016). 이러한 중년의 위기는 우울로 이어질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와 국가의 중추적인 역

할을 감당하는 중년을 대상으로 우울감을 낮출 수 있

는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주요한 질병으로 우울

이 있다. 우울(depression)은 기분의 저하, 의욕이나 흥

미 상실, 죄의식이나 무가치감, 수면장애, 체중 및 식욕

의 변화, 집중력 저하를 보이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 이러한 중년의 우울은 다양한 요인

에 영향을 받는다. 먼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호르몬 

변화, 만성 질환, 건강 상태 등으로 우울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신경림, 강윤희, 김미정, 2010; 정순둘, 구미정, 

2011). 또한 부정적인 자아개념, 가족 및 직장에서의 관

계 변화, 직업적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경제적 어려움 

등 심리⋅사회적 요인도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희경, 2006; 최승미, 김지연, 2016; Lachman, 2004). 

중년 여성의 경우 우울의 발생 빈도가 높은데,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폐경을 전후로 신

체적 및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김춘경, 

2010). 김경은 등(2011)은 우리나라의 중년 남성 50%가 

중년을 위기, 서글픔, 외로움, 내리막, 걱정, 후회, 무기

력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용어로 비유하고 있다고 밝혔

다. 이처럼 중년기 남성과 여성 모두 우울에 취약한 시

기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2021) 자료에 따르면 40 ~ 

50대의 우울감 경험률은 18.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10만 명당 

40대 자살률은 28.2명, 50대는 30.1명, 80대는 61.3명

으로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통계청, 

2021a). 이처럼 중년기의 우울이 노년기까지 심화될 경

우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정순

둘, 구미정, 2011). 따라서 중년기 우울은 개인의 문제

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개입해야 하

는 중요한 문제이며(김춘경, 2010), 중년기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의 우울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

로 그릿에 주목하였다. 그릿(grit)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내와 열정으로, 노력의 꾸준함(perse-

verance of effort)과 흥미의 지속성(consistency of inter-

est)인 두 가지 구인으로 구성된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노력의 꾸준함은 실패와 역

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힘인 인내를 의미하며, 

흥미의 지속성은 목표나 흥미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열

정을 의미한다(Duckworth et al.,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릿은 높은 학업 성취, 낮은 결

석률, 성공적인 군 복무 이수, 직장과 결혼생활의 유

지 등 개인의 성취와 수행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

로 밝혀졌다(Duckworth et al., 2007; Eskreis-Winkler, 

Shulman, Beal, & Duckworth, 2014). 나아가 긍정적인 

정서, 삶의 만족도, 안녕감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며 우울

을 비롯한 부정적인 정서는 부적으로 예측하였다(Datu, 

King, Valdez, & Eala, 2019; Singh & Jha, 2008). 이러

한 그릿은 특정한 시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발휘되는 특성이며, 특히 중⋅노년 시기

에 그릿은 은퇴 불안을 낮추고 정신적 안녕감을 높이

는 것으로 밝혀졌다(황예은, 양수진, 2020). 본 연구에

서는 한국형 그릿 척도(K-GRIT)를 사용하여 목표와 

노력을 지속하는 경향성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 및 활

동 내용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열정과 인내를 측정

하였다. 다양한 변화에 맞서 적응적인 대처가 필요한 

중년에게 있어 비인지적 성격 특성인 그릿이 우울을 

낮출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 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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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통제감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인 회복탄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년의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

인으로 통제감이 있다. 통제감(sense of control)은 개인

이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통해 삶에서 경험하는 사

건의 원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각이나 주관적 

경험을 의미한다(Lefcourt, 1991). Rotter(1966)는 개인

에게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자각하는가에 따라 

내적통제감과 외적통제감으로 설명하였다. 내적통제

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

다고 믿지만, 외적통제감을 가진 사람은 운이나 기회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고 믿는다(Rotter, 

1966). 즉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능동적

인 삶을 살게 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통제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을 적게 

경험하고 삶의 만족도와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남현주, 이현지, 2005; Lachman & Weaver, 1998). 

반면,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등의 스트레스 요인은 통제

감을 저하시킴으로써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김미혜, 이금룡, 정순둘, 2000). 이러한 통제감

은 그릿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데, 두 변인 모두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Duckworth & Gross, 

2014). 통제감은 단기적인 목표 행동을 촉진하지만, 그

릿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일관된 목표를 추구

하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Duckworth & Gross, 2014; Duckworth et al., 2007). 민

혜원(2019)은 그릿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을 통제감이 매개한다고 밝혔다. 즉 장기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쏟는 그릿의 특

성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자기통제감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의 그릿이 자신의 삶을 통제

할 수 있다는 믿음인 통제감을 예측할 것이라고 가정

하였고, 이를 통해 우울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런가 하면 개인의 발달과 적응을 돕는 중요한 기

제로 회복탄력성이 있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어

려움과 역경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적응하는 능

력을 의미한다(Masten, Best, & Garmezy, 1990). Masten

(2001)은 회복탄력성이 인간의 적응체계에서 이루어지

는 보편적인 과정이며, 역경을 겪은 후 회복하고 심리⋅

사회적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보호기제라고 설명하였

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우울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이

며, 성공적인 노화 및 안녕감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

다(Jeste et al., 2013). 또한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위기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킨다(Fredrickson, 

2003). 일부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삶

의 경험을 통해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

에 노년기를 강한 회복탄력성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기라고 설명하였다(Hamarat, Thompson, Steele, 

Matheny, & Simons, 2002). 이처럼 삶의 지혜와 풍요로

운 경험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최고로 표출할 수 있는 

중년 성인에게 있어(김연지 등, 2018), 회복탄력성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그릿과 통제감, 회복탄력성 사이에 정

적인 상관이 보고되었다(Kannangara et al., 2020). 통

제감은 회복탄력성을 정적으로 예측하며(Yang, Zhou, 

Cao, Xia, & An, 2019), 우울감을 낮추는데 통제감과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고 밝혀졌다(Fu 

et al., 2021). 일부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우

울에 미치는 영향을 회복탄력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Smith, Saklofske, Keefer, & Tremblay, 2016). 

즉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 긍정적인 대처전략을 통해 

더 많은 심리적 이익을 얻으며, 부정적인 스트레스 대

처전략으로 인한 우울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마음챙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통제감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 회

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마음챙김과 통제감이 상

호작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하였다(Liang, Dong, Zhao, Song, & Yang, 2022). 통제

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나, 앞서 기술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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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가정한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에 겪는 다양한 변화에 적응적으로 대

처하게 하는 회복탄력성을 매우 중요한 기제라고 상정

하였고, 그 수준에 따라 우울감이 조절될 것으로 판단

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성

취하기 위하여 발휘되어온 중년의 그릿이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을 통제감이 매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더불어 

회복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통제감을 통한 우울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모형(그림 1 참조)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년의 그릿이 우울을 부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중년의 그릿과 우울의 관계를 통제감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중년의 그릿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감

의 매개효과는 회복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조절

될 것이다.

그림 1.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만 50 ~ 64세의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전문 데이터 수집 업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18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이들은 남성 211명(50.5%), 여성 207명(49.5%)

으로 균등한 표집을 보였고 연령 또한 만 50세에서 64세

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M = 57.88, SD = 4.48). 교

육 수준은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졸업(268명, 64.1%)

이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83명, 19.9%)과 대학

원 졸업(64명, 15.3%)의 분포를 나타냈다. 혼인 상태는 

사실혼을 포함한 기혼(383명, 91.6%)이 가장 많았으며, 

이혼(19명, 4.5%), 사별(13명, 3.1%), 사실혼을 포함한 

재혼(2명, 0.5%), 별거(1명, 0.2%) 순서의 분포를 보였

다. 주관적 경제 수준 만족도는 ‘보통이다’라고 지각하

는 중년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만족하지 

않는다(35.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8%)’, ‘만족

한다(10.0%)’, ‘매우 만족한다(0.2%)’ 순으로 나타났

다. 주관적 건강 수준은 ‘보통이다’라고 지각하는 중년

이 55.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좋다’(26.1%), ‘나

쁘다’(17.5%), ‘매우 나쁘다’(1.2%), ‘매우 좋다’(0.2%)

로 구성되었다.

2. 측정도구

1) 그릿

중년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이수란, 안태영, 박서

단과 양수진(2021)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그릿 척

도(The Korean version of GRIT; K-GRIT)를 사용하였

다. 기존의 그릿 척도는 흥미의 지속성을 측정하는 문항

의 내적 일치도가 낮게 나타나고 삶의 만족과 긍정 정

서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

다(Datu, Valdez, & King, 2016). 이에 이수란 등(2021)

은 열정을 측정할 때 열정의 방향과 열정에 수반되는 

즐거움, 의미 요소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하였다. 한국형 그릿 척도는 기존의 그릿 척도에서 열

정-즐거움, 열정-의미 영역을 추가하여 정의적 특성을 

보완하고, 측정학적 문제를 고려하여 문항들의 코딩 방

법과 기술 방법을 수정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삶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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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에도 목표를 쉽게 바꾸지 않고 꾸준한 노력을 기

울이는 노력지속성 10문항(예: ‘나는 일단 목표를 세우

면 시간이 지나도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한다’)과 자신이 

선택한 목표에 매력과 즐거움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측

정하는 열정-즐거움 5문항(예: ‘나는 이 활동을 하는 과

정이 즐겁다’), 자신의 목표를 가치있게 느끼고 이를 통

해 의미를 발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열정-의미 5문항

(예: ‘나는 이 활동을 하는 과정이 의미 있다고 느낀

다’)으로 총 3요인의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총 문항

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94로 나타났으며, 노력지속성 

.92, 열정-즐거움 .92, 열정-의미 .88로 나타났다.

2) 통제감

중년의 통제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Pearlin 등(1981)

이 개발하고 Lachman과 Weaver(1998)가 수정⋅보완

한 통제감 척도(Mastery Scale)를 이서송(2016)이 번역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개인적 통제 4문항

(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에

게 달려 있다’)과 지각된 제약 8문항(예: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통제할 수 없다’)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

다. 부정적인 8개 문항은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통제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총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91이었으며, 개인적 통제와 

지각된 제약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88, .93이었다.

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onnor

와 Davidson(2003)이 개발하고 Campbell-Sills와 Stein

(2007)이 수정, 보완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을 백혜경과 양명환(2017)이 번안한 것을 사

용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나는 역경이나 질

병을 치른 후에 쉽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실

패로 인해 쉽게 낙담하지 않는다’를 포함한 10문항으

로 구성된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1이었다.

4) 우울

본 연구에서는 중년의 우울을 확인하기 위해 Derogatis

(2001)가 개발하고 박기쁨, 우상우와 장문선(2012)이 

타당화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18(BSI-18) 중, 6

문항으로 구성된 ‘우울’ 하위요인을 사용하여 개인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시를 살펴보면, ‘매

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허무한 느낌이 든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없다(0점)’에서 ‘아주 심하다

(4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

적 합치도는 .90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변인의 기초통계와 상관관계, 경로분석 그리고 분

석자료의 정규성과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SPSS 23.0을 사용하였다. 중년의 그릿이 우울에 미치

는 영향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와 회복탄력성이 우울

과 그릿, 통제감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v.4.2를 사용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래핑 

기법으로 95% 신뢰도 구간을 설정하고 10,000개의 표

본을 추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평균중

심화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변인 간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주요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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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각각 3과 10 미만으로 나

타나 모든 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Kline, 

2015).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 간에

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중년의 그릿과 통제

감, 회복탄력성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 ≥ .34, p < .001), 우울은 그릿, 통제감,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 ≤ -.34, p < .001).

2. 주요변인의 차이검증

선행연구에서 중⋅노년의 우울에 성별, 주관적 건강 

상태, 경제 상태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

었다(정순둘, 구미정, 2011; 조계화, 김영경, 2008).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혼입변수가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

향력을 최소화하고자, 중년의 우울에 중요한 요소로 작

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에 대해 t-검정과 일원분

산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성차에 따른 우울의 평균에서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다(t = 1.25, p = .4). 이어서 주관적 경제 수준 

만족도와 주요변인들 간의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과, 등분산 가정에 위배되어 Welch 값을 이용하였고 이

에 따라 사후 검정은 Games-Howell을 실시하였다. 다

음으로는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과 주요변인들 간의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어 

사후 검정으로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

변인 1 2 3 4

1. 우울 -

2. 그릿 -.34*** -

3. 통제감 -.58*** .34*** -

4. 회복탄력성 -.44*** .52*** .53*** -

M 1.08 3.51 4.74 2.48

SD  .77 .57 .95 .59

왜도  .68 -.14 -.10 -.18

첨도  .00 .25 -.09 .10

***p < .001.

표 1. 주요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 = 418)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a)

(n = 193)

보통

(b)

(n = 182)

만족,

매우 만족

(c)

(n = 43)
Welch Games-Howell

M (SD) M (SD) M (SD)

우울 1.30 (.79) .87 (.64) 1.01 (.93) 17.04***

a > b

a = c

b = c

그릿 3.41 (.63) 3.56 (.51) 3.71 (.44) 7.16** a < b = c

통제감 4.50 (.88) 4.97 (.92) 4.84 (1.08) 12.53***

a < b

a = c

b = c

회복탄력성 2.36 (.61) 2.54 (.55) 2.73 (.48) 10.83***

a < b

a < c

b = c

**p < .01. ***p < .001.

표 2. 주관적 경제 수준 만족도에 따른 우울, 그릿, 통제감, 회복탄력성의 차이 (N = 418)

매우 나쁨,

나쁨

(a)

(n = 78)

보통

(b)

(n = 230)

좋음,

매우 좋음

(c)

(n = 110)
F Scheffe Games-Howell

M (SD) M (SD) M (SD)

우울 1.35 (.78) 1.14 (.77) .77 (.67) 15.27*** a > b > c

그릿 3.34 (.58) 3.43 (.57) 3.79 (.46) 20.56*** a < b < c

통제감 4.32 (.91) 4.69 (.89) 5.13 (.95) 18.75*** a < b < c

회복탄력성 2.20 (.58) 2.43 (.59) 2.77 (.46) 31.08*** a = b < c

***p < .001.

표 3.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에 따른 우울, 그릿, 통제감, 회복탄력성의 차이 (N =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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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경제 수준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은 모

든 주요변인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표 

2, 표 3 참조), 주관적 경제 수준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을 통제한 뒤 모형을 검증하였다.

3.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1) 그릿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 

검증

Preacher와 Hayes(2004)의 제안에 근거하여 조절변

인을 제외하고 그릿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단순

매개효과를 Process Macro의 model 4번을 통해 분석하

였다. 그 결과(표 4 참조), 그릿은 우울을 직접적으로 예

측하였고(R2 = .16, B = -.37, t = -5.83, p < .001), 통제감 

역시 우울을 부적으로 예측함을 확인하였다(B = -.41, 

t = -11.61, p < .001). 그릿이 통제감에 미치는 직접효

과 역시 유의하였다(B = .46, t = 5.92, p < .001). 다음

으로 통제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부트

스트래핑 검정을 시행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위

해 10,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고, 신뢰구간 95% 수준

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신뢰구간의 하한값

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하다고 판

단할 수 있다(Peacher & Hayes, 2004). 그 결과, 중년의 

그릿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2 = .36, B = -.19, 95% 

CI = [-.260, -.121]). 그러므로 그릿과 통제감은 각각 우

울을 낮추는 직접적인 요인이며, 특히 그릿은 통제감을 

통하여 우울을 낮추게 되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년의 그릿이 통제감을 중간 기제

로 우울로 향한다는 연구 가설이 지지되었다.

2) 그릿, 통제감, 우울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회복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그릿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4번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그림 2, 표 5 참조), 조절변수인 

회복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그릿과 통제감의 관계가 조

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092, t = 2.079, p < .05), 

경로 B S.E.
95% CI

lower upper

총효과

(그릿 → 우울)
-.37*** .06 -.500 -.248

직접효과

(그릿 → 우울)
-.19** .06 -.300 -.072

간접효과

(그릿 → 통제감 → 우울)
-.19* .04 -.260 -.121

*p < .05. **p < .01. ***p < .001.

표 4.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검증 (N = 418, Bootstrap = 10,000)

조절된 매개지수 boot S.E.
95% CI

lower upper

.043 .021 .004 .088

회복탄력성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회복탄력성 B t boot S.E.
95% CI

lower upper

-1SD (1.89) -.433* -8.889 .049 -.528 -.337

M (2.48) -.379* -9.871 .038 -.454 -.303

+1SD (3.06) -.324* -7.401 .044 -.411 -.238

*p < .05.

표 5. 조절된 매개효과 및 조건부 간접효과의 검증 결과 (N = 418, Bootstrap=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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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우

울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감의 매개효과 또한 회복탄력

성의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95% CI = 

[.004, .088]). 조절된 매개지수는 .043로 산출되었으므

로, 회복탄력성이 클수록 조건부 간접효과의 크기가 커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조절된 매개효과가 회

복탄력성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해석하기 위

해 회복탄력성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1SD)에서부터 

평균(M)보다 높은 수준(+1SD)까지 구분하였다. 회복

탄력성의 모든 수준에서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

하지 않고 있어 조절된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

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림 3, 표 5 참조). 즉 회복탄

력성 수준이 낮으면 그릿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매개역할이 더욱 뚜렷해지나, 회복탄력성의 수준이 높

으면 통제감을 매개로 한 우울의 감소보다 회복탄력성

의 보호효과가 더욱 커짐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년을 대상으로 그릿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통제감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 또

한 통제감의 매개효과가 회복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달

라질 것으로 상정하여 조절된 매개모형의 통계적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에 대한 해석과 논의는 다

음과 같다.

먼저, 중년의 그릿은 우울에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릿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하

고, 긍정적인 정서와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

구의 결과(Datu et al., 2019; Singh & Jha, 2008)를 뒷받

침한다. 또한 중⋅노년 시기에 그릿이 은퇴 불안을 낮

추고 정신적 안녕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황예은, 양

수진, 2020)와도 맥을 같이 한다. 즉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끈기와 열정으로 정의되는 그릿의 특성은 개인이 

중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성취와 수행을 경

험하게 하며, 중년의 위기에 맞서 우울을 낮출 수 있는 

주요한 개인 내적 특성임을 재검증하였다.

두 번째로, 중년의 그릿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감

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감은 우울

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릿과 우울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기목표를 위해 노력하

는 그릿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유혹을 제어하기 위해 높은 통제감을 발휘한다는 선행

연구(민혜원, 2019)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중⋅

노년기에 경험하는 신체적 쇠퇴, 경제적 어려움 등의 

부정적인 경험은 통제감을 급격히 저하시키며 무력감

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미혜 등, 2000). 따라

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이 중요해지는데, 통제감을 높게 지각하는 노인의 경우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

(남현주, 이현지, 2005; Lachman & Weaver, 1998). 정리

하면, 중년의 시기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맞닥뜨리며 통제감을 잃기 쉽다. 

그러나 장기목표에 대한 일관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

*p < .05. **p < .01. ***p < .001.

주. 값은 비표준화계수임.

그림 2. 통계 모형 그림 3. 우울에 대한 통제감과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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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목표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개인은 중년 시기에 

높은 통제감을 경험하며, 통제감을 매개로 우울을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중년의 그릿, 통제감, 우울과의 관계에

서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릿은 통제감을 높이며 높아진 통제감을 매개

로 우울이 낮아지는데, 회복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통제

감을 통한 우울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회복탄력성이 낮으면 그릿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

감의 매개역할이 뚜렷해지나,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통

제감을 매개로 한 우울의 감소보다 회복탄력성의 보호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회

복탄력성이 우울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노화를 예측하

는 주요한 기제라는 연구 결과(Jeste et al., 2013)를 뒷

받침한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을 회복탄력성이 조절한다는 선행연구(Smith et al., 

2016)와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마음챙김과 통

제감이 상호작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는 선행연구(Liang et al., 2022)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따라서 통제감이 저하되기 쉬운 중⋅노년의 우울을 예

방하고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회복탄력성을 

촉진할 수 있는 개입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의 우울을 낮출 수 있는 심리적 기제를 통

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중년기는 수많은 변화와 도전을 

경험하는데,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지혜와 번영의 시기

로 이어질 수도 있고 위기의 시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울은 중⋅노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

이며, 삶의 만족을 낮추고 자살의 위험성을 높인다(조

계화, 김영경, 2008). 통계청(2021a) 자료에 의하면 우

리나라의 자살률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인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

황에서 노년기의 자살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노년기

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중년기를 대상으로 건강한 발

달과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의 우울을 낮출 수 있는 기제로 그

릿과 통제감, 회복탄력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일

생 동안 발휘되어 온 그릿의 특성이 자신의 삶을 통제

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우울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복탄력성의 수준이 높을

수록 통제감을 통한 우울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년기의 우울을 낮추고 건강한 적

응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부합하는 한국형 

그릿 척도를 사용하여 원척도의 측정학적 문제와 그릿

의 개념을 보완하였다. 장기간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끈기와 열정으로 정의되는 그릿은 다양한 성취와 수행

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열정

의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이수란 등(2021)은 흥미의 

지속성을 측정하는 문항이 열정의 방향과 열정에 수반

되는 즐거움, 의미 요소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한국형 그릿 척도는 목표와 노력을 지속하

는 경향성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 및 활동 내용을 상기

시키고 이에 대한 열정과 인내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

는 이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그릿 척도를 

사용하여 원척도의 측정학적 문제를 보완하였으며, 특

히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새로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

를 검증하여 중년 시기에 그릿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통찰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아래

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자녀가 있는 만 50세

에서 64세로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중년의 시작과 진

행은 생활 방식이나 사회문화적 맥락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중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자마다 중년의 나이를 만 

35 ~ 60세(김희경, 2006), 만 40 ~ 50세(김춘경, 2010) 

등 각각 다르게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을 만 

50 ~ 64세의 고정된 연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기에 정

확한 중년을 의미한다고 규정할 수 없으며, 개인차와 

독특한 경험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중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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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는 연령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중년에 대한 보

다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더 많은 사례를 통해 재검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82.3%인 385명의 결혼상태가 사실혼

을 포함한 기혼 및 재혼으로 보고되었는데, 정순둘과 

구미정(2011)은 배우자의 유무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춘경(2010)은 중

년기에 부부 관계, 결혼 만족도 등이 우울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대상자의 

79.4%인 332명의 학력이 대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김

연지 등(2018)은 학력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화에 주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대상자의 특

성이 주요변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여 연구 결과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

에 건강한 노년기를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중년

기를 대상으로 우울에 주목하였다는 점에 강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비인지적인 성격 특성으로 알려

진 그릿과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인 통제

감이 중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 특히, 통제할 수 없는 경험이 늘어나는 중⋅노년

기에 회복탄력성이 우울을 낮출 수 있는 주요한 보호

기제임을 밝히고 추후 제공될 수 있는 전략적 개입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행복한 중

년기를 영위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준비하기 위한 적절

한 개입전략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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